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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선경

● 작가

● 저서: <문득, 묻다>, <꽃이 없어서 이것으로 대신합니다>, <소심해서 그렇습니다> 등

이루지 못한 꿈

이루지 못한 꿈은 이루지 못한 대로

나름의 가치를 획득한다. 

나는 나이가 들수록 

삶도 사랑도 예술도 

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쪽에 

확신이 선다. 

완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.

이 사실은 고독하나 아름답다. 

꿈꾸는 자의 삶은 어떻게든 

꿈의 방향으로 선택되며 나아갈 것이기에. 

우리의 삶은, 

기억하자! 

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

끊임없이 나를 결정하는 

매순간으로 연결된다.

 유선경의 <아주 오래된 말들의 위로> 중에서

이탈리아 르네상스를 

대표하는 3대 거장 중 

한명인 미켈란젤로는 당

대의 가장 유명한 시인

으로 그가 남긴 250편

의 시와 소네트는 오는

날에도 널리 읽힌다. 

그의 사후 그가 흠모했

던 귀족 부인, 빅토리아 

콜론나에게 써서 보냈던 시가 몇 편 발견되었는

데 그것을 보면 시인으로서의 재능 역시 상당했

다고 한다.  그는 생전에 이것들을 친구들에게

만 낭송하거나 혼자서 재미로 하는 정도로 했었

다. 후에 그의 조카, 작은 미켈란젤로라 불리는 

인물이 이 시들을 모아서 시집으로 출판한다.

시인 미켈란젤로?

■  알고 계셨나요?

  ▲60세의 미켈란젤로. 자코

피노 델 콘테가 그린 초상화


